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욕
구가 증가하고, 치과의료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치
과위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1]. 특히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강조되
면서 치위생 교육기관에서도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보건전문
직으로서 전공을 선택하기 전 신중히 고려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한 전공분야에서 일체감및 애착을 가지고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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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재학생의 감성지능과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구
소재 D대학 치위생과 1～3학년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8년 5월 한 달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dow ver. 18.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위
생과 재학생들의 감성지능과 학습몰입, 학업탄력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습몰입과 학
업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관련 학습몰입과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편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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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tudying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The study involved in 319 students from 1st grade through 3rd grade in Daegu health college who filled 
out questionnaire in May, 2018. We are closely analyzed data using SPSS window ver.18.0. After 
analyzing the results, this report shows that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In addition, the higher the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level of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was also elevated.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standardized programs and curriculum needs to be adopted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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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험이 필요하다[2]. 치위생 전공자는 학업부담은 
물론 면허취득을 위한 전공수업을 해나가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 및 사회생활
로 관련된 대인관계, 취업 등 확대된 인간관계를 효율적
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3].

선행 연구에서 정 등[4]은 감성지능이 심리적 성향 중 
긍정적 감정의 측면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 조
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대상자와 관계형성
을 위한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에 필수적이라 하였다. 따
라서 치과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치위생 전공자
도 대학생활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타인에 대한 이해
와 공감하는 능력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활용할 수 
있는 높은 감성지능이 필요하다. 높은 감성지능을 가진 
사람은 근무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5],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6],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도 높았다[7]. 

전공몰입이란 개념은 조직몰입의 개념에서 나와 전공
분야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서 일할 의지를 가지는 것[4]으로 학습자가 여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수준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8]. 장[9]은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 을 대상
으로 몰입의 의미와 학습의 영향에서 학습자가 완전한 
몰입 상태로 학습 활동을 한다면 집중한 만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김과 동[10]은 전공수업에
서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진로결정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몰입은 학습에 대한 내재
동기를 높이기 때문에 높은 학업 성취로 연결되며, 실제
로 대학생에서 학습몰입 정도가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
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그리고 학습몰입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를 감성지능으로 보고, 효
율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업의 성공적 적응을 위한 
필요한 능력으로 효율적인 그룹참여들을 포함한다. 김
[11]의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감성지능과 영어에 대한 학
습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영어에 대
한 학습몰입을 통해 영어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
어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써 감성지능 교육과 훈련
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다른 학생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학습자일수록 학습에 관한 규칙, 학
습에 대한 노력과 집중 등에 관한 몰입이 더욱 높아진다
는 것 밝힌바 있다. 

학업탄력성은 본래 회복탄력성에서 유래되어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 회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의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12].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생의 회복탄

력성에 관한 연구[13]는 개인의 기질이나 특성과 같은 자
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 많고, 탄력성의 일반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 간호학과 학생들의 연구
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전공수업 몰입과 4차 산업 혁명에서 강조되
고 있는 감성 지능, 치위생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복합적인 자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업탄력성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치위생 분
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학생 교육 및 지도에 활용할 수 있
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5월 한 달간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D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동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작성방법
을 설명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효과크기 0.50,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 0.95를 적
용한 결과 필요 최소 표본수는 190명으로 나타났으나 무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330부를 조사하였고, 
그 중 319부(회수율 96.7%)를 최종적으로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 경제적 상태, 

전공만족도를 사용하였다. 학년은 ‘1～3학년’, 경제적 상
태는 ‘상, 중, 하’ 전공만족은 ‘전혀 만족하지 않다’ 1점부
터 ‘매우 만족 한다’ 5점으로 구분하였다.

2.2.1 감성지능 
감성지능 측정도구는 Wong과 Law[14]가 개발한 

WLEIS(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를 황[15]이 사용한 것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
다. 하위영역은 총 4개영역으로 자기감성이해 4개 문항, 
타인감성이해 4개 문항, 감성조절 4개 문항, 감성활용 4
개 문항으로 총 16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이
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0.83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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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학습몰입
학습몰입 척도는 석[16]이 학습상황에서 학습몰입정

도를 측정하기 위해 몰입과 관련된 문헌연구와 기존의 
몰입척도 문항들을 토대로 제작한 것을 수정하여 이[17]
가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고, 하위영역은 총 9개 영역으로 
도전과 능력의 조화 4개 문항, 행동과 의식의 통합 5문
항, 명확한 목표 2문항, 구체적인 피드백 5문항, 과제에 
대한 집중 3문항, 통제감 2문항, 자의식의 상실 5문항, 
시간감각의 왜곡 3문항, 자기목적적 경험 6문항으로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
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 α 값 0.937 이었다.

2.2.3 학업탄력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직업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학

업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18]이 개발한 학업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긍정적 태도, 자기통제, 
학습조절, 과제책임감, 친구지지, 부모지지의 6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
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전혀 만족하지 않
다’ 1점부터 ‘매우 만족 한다’ 5점으로 구분하였다. 산출
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는 0.720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 α 값 0.922 이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 ver. 18.0 Program으
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일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학습몰입과 학
업탄력성 정도를 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이용한 평균치 
차이를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
였다. 감성지능과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이용하였고, 치위생과 
학생들의 감성지능이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3학년 

120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수준은 ‘중’ 203
명(63.6%)이 가장 높았다. 치위생과 전공만족도는 ‘높다’ 
156명(48.9%), ‘보통’ 145명(45.5%), ‘낮다’ 18명(5.6%), 
‘순이었다. 동아리 활동은 ’한다‘ 39명(12.2%), 거주지는 
’자가‘ 178명(55.8%), ’자취‘ 122명(38.2%)로 나타났다.

Variables Division N %
Gender Male 7 2.2

Female 312 97.8
Grade Freshman 97 30.4

Sophomore 102 32.0
Junior 120 37.6

Economic
status

High 11 3.4
Middle 203 63.6
Low 105 32.9

Major
Satisfaction

Good 156 48.9
Normal 145 45.5
Pool 18 5.6

Circle Yes 39 12.2
No 280 87.8

Residence
One's own house 178 55.8
Cook food for oneself 122 38.2
etc 19 6.0
Total 319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tudy participants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학습몰입, 학업
탄력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학습몰입, 학
업탄력성은 Table 2와 같이 경제적 상태가 높을수록 감
성지능과 학업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
능, 학습몰입, 학업탄력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3 감성지능, 학습몰입, 학업탄력성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학습몰입, 학업탄력성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감성지능은 학습몰
입(r=.757, p<.0.01) 및 학업탄력성(r=.708, p<.0.01)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학습몰입과 학업탄력
성(r=.737, p<.0.01)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업탄력성 및 학습몰입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4 감성지능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

이 나타났으며, 감성지능 하위변수인 자기감성이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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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 등을 독립변수로 학습몰입
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Table 4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70.3%였다. 이는 
대상자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을 증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감성지능 중 감성조절이 학습 몰입에 가장 큰 영
향(β=0.639,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감성지능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의 하위변수를 독립변수로 학업탄력성을 종

속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5.1%였다. 이는 대상자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감성지능 중 감성활용이 학업탄력성
에 가장 큰 영향(β=0.370,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B S.E β t p
Constant 16.278 4.280 3.804 .000

 Self
 emotional .932 .236 .139 3.957 .000
 Others’
 emotional .039 .234 .005 .165 .869
 Use of
 emotional 1.339 .217 .226 6.176 .000
 Emotional
 control 4.419 .252 .639 17.508 .000

 R2 : 0.703, F(p) : 184.891(0.000)
by multiple liner regression analysis, 95% confidence interval

Table 4.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learning flow

B S.E β t p
Constant 29.138 4.146 7.029 .000

 Self
 emotional .998 .227 .189 4.387 .000
 Others’
 emotional .395 .227 .070 1.740 .083
 Use of
 emotional 1.717 .208 .370 8.236 .000
 Emotional
 control 1.922 .244 .352 7.878 .000

 R2 : 0.551, F(p) : 96.077(0.000)
by multiple liner regression analysis, 95% confidence interval

Table 5.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cademic 
resilience

Variables Emotion intelligence Learning flow Academic resilience
M±SD p M±SD p M±SD p

Gender Male 2.96±0.32 0.802 3.41±0.49 0.600 3.60±0.49 0.691Female 2.77±0.35 3.05±0.46 3.34±0.43

Grade
Freshman 2.79±0.35

0.708
3.04±0.45

0.448
3.33±0.42

0.871Sophomore 2.75±0.36 3.02±0.49 3.35±0.46
Junior 2.78±0.34 3.09±0.44 3.36±0.42

Economic
status

High 2.93±0.29
0.064

3.19±0.39
0.582

3.57±0.45b

0.013**Middle 2.79±0.32 3.05±0.45 3.38±0.43ab

Low 2.72±0.39 3.04±0.48 3.26±0.42a

Major
Satisfaction

Good 2.87±0.33b

0.000***
3.02±0.46b

0.000***
3.47±0.43b

0.000***Normal 2.71±0.34b 2.93±0.42a 3.24±0.40a

Pool 2.51±0.35a 2.79±0.43a 3.12±0.47a

Circle Yes 2.79±0.37 0.753 3.01±0.40 0.571 3.31±0.44 0.572No 2.77±0.35 3.06±0.47 3.35±0.43

Residence
One's own house 2.79±0.30ab

0.005**
3.03±0.42a

0.039**
3.35±0.39a

0.011**Cook food for oneself 2.71±0.38a 3.05±0.48a 3.30±0.47a

etc 2.97±0.45b 3.31±0.60b 3.64±0.53b

Total 2.77±0.35 3.06±0.46 3.35±0.44
*p<0.05, **p<0.01, ***p<0.001
 by the Independent one-way ANOVA test at α=0.05
 a.b.c,d Means followed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Table 2.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motion intelligence Learning flow Academic resilience
Emotion intelligence 1
Learning flow .757** 1
Academic resilience .708** .737** 1
*p<0.05, **p<0.01 
 by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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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높여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

고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지원 전략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재학 중의 전공몰입은 취업의 성공과 
관련성을 가지며,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과 
관련할 것으로 예상한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에서 강조되고 있는 감성지능, 전공수업 몰입과 치위
생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복합적인 자질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학업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융
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치위생과 
학생의 교육 및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 되었다.

감성지능 전체 평균은 2.77±0.35점이었으며, 학습몰
입은 3.06±0.46점, 학업탄력성은 3.35±0.44점으로 조
사되었다. 감성지능에서 한과 김[7]의 연구 평균 3.33점
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4개의 하위항목 중 타인감정이
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등[20]의 연구에서도 타인감정이해 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21]의 연구(7점 기준)에서 자기 감성인식은 
5.13, 타인 감성인식은 4.95, 감성 활용은 4.28, 감성 조
절은 4.08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
나 보편적으로 감성조절과 감성활용이 낮은 것은 일치하
였다.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은 감성지능 구성요소 중 상위
단계[22]로 예비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이 두 항목을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 등[23]은 교수자와 긍정적인 피드
백과 감성적 교류를 나눈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감성활용 능력이 향상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감성지능은 조직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인 자원으로 직무만족 및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무력감, 스트레스,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
정에 대한 완충 작용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다[24]. 또
한 김[25]의 연구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 이상
의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성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뒷
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치과위생사 업무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
어야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에
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감성조절, 감성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몰입 전체 평균은 3.06점으로 일반대학생 대상의 
홍[26]의 연구 2.87점보다는 높았으나 , 강과 방[27]의 

연구 3.35점, 이[28]의 연구 3.63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 전공자가 일반전공자보다 명확한 목표와 합
리적인 태도를 볼 수 없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공과목에서의 몰입경험은 전공
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습득하여 그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도 알 수 있어 진로 태도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2]. 또한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의 적응과 부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은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
하다[22]. 따라서 학생들이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
과 대학생활 및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학 
본부 및 학과에서는 감성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학습몰입은 원만
한 학업 수행, 성적 향상 및 학습지속에서도 핵심적 기능
[29]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 완
료, 진로태도,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
도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탄력성에서는 3.35점으로 김[30]의 연구 3.62점, 
김[18]의 연구 3.71점, 정[31]의 연구 3.72점에 비해 낮
게 나타났다. Foshee[32]의 연구에서 학업탄력성이 높
은 학생들이 학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Solomon[33]은 학생들의 학업탄력성과 학업 스트레스
의 음의 관계, 학업성취와는 양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를 줄여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갖게 하는 등 치위생 전공자들의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 탄력
성은 높은 학업성취와 성적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성
공과 취업 후 직업영역에서의 성취에도 긍정적인 연관을 
보인다고 하였다[34]. 학업 탄력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
로 학업 동기는 증가[35]하며 다른 연구에서도 두 변수간
의 상관관계를 정적인 관계로 설명하여 두 변수의 상승
은 학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36]. 따라서 학습 몰입 
및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처방적인 교육방법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감성지능은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과 높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특히 감성조절과 감성활용이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자기 감성을 통제할수록 학습에 대한 흥미와 기쁨 등의 
긍정적인 몰입이 높아지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할수록 학업탄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업성취를 위해 학
습몰입과 학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성지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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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과 또
는 비교과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자를 선정하
는 데 있어 일부 지역의 대학교를 편중하여 추출하였고, 
대상자들의 변수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조사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
으로 감성지능과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과의 관계를 규
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타 대학 타과의 학생
들과의 관계도 검증할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5월 한 달간 대구광역시 소재 D대

학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1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감성지능 전체 평균은 2.77점, 학습몰입 
평균은 3.06점이었고, 학업탄력성에서는 3.35점이었다.

2.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련 요인
에 대한 결과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감
성지능과 학습몰입, 학업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거주상태에 따라서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3.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학습몰입(r=.757, p<.001) 및 
학업탄력성(r=.708, p<.001)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
타났으며, 학습몰입과 학업탄력성(r=.737, p<.001)도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감성지능 중 감성조절이 학습 몰입에 가장 큰 영향
(β=0.639,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모
형의 설명력은 70.3%였다. 감성지능 중 감성활용이 학업
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β=0.370, p<0.001 )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5.1%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대학생들의 학습몰입 및 학업탄력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진 프로그램도 중요하
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대학차원에서 지지된다면 대
학생들의 중도탈락률도 줄이고 원만한 대학생활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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